
Po lyo lefin 회복 가능할까?
2003년 완전회복 기대 … 석유화학 호전 이끌어줄 듯

Polyolefin 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으나 세계적인 사건과 중국시장 동향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.

2002 APIC에서 Nexant Chem Systems의 Polymers 사업부 부사장 Robert B. Bauman은 [세계 폴리올레핀 사

업전망] 주제발표를 통해 시장상황이 좋지 않으면 아시아는 Polyolefin을 판매하기에 매우 어려운 지역이 되고, 공

급이 타이트해지면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바이어들이 가격을 높게 부르는 지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

했다.

아시아는 TV나 자동차 같은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기업들은 생산에 필요한 Polyolefin을 공급받

기 위해 2-3배 혹은 4배까지 높은 가격을 감수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.

현재 Polyolefin 산업은 주기의 저점에서 2001년 4/4분기 바닥을 치고 회복단계에 있는데, 3/4분기에 가격이 비

약적으로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4/4분기에는 다시 하락할 전망이다.

이에 따라 2002년 수익은 오르는 반면, 큰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, 2003년 가서야 비로소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

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.

그러나 미국경기의 회복에 힘입어 Polyolefins 산업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, 석유화학산업을 호전시키는데

결정적으로 역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석유화학산업은 2004년 중반까지 90% 이상으로 가동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세계 PE 수요는 2000년 5000만톤에서 2010년 9000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 연평균 5.6%의 신장이 전

망되고 있다.

HDPE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, 아시아·태평양 지역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. HDPE의

세계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약 6.2%로 예상되고 있다. 특히, 중국은 LLDPE와 HDPE를 비롯해 PP 수요가 2010년

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 <화학저널 취재팀 석유화학 담당 김은애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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